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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eek beauty industry parts' current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o

achieve the purposes,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a total of 470 beauty artists and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study proposed that hairdresser showed the highest awareness and field of nail art showed the

lowest awareness in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shows that beauty artists in hair field had the most applicants of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beauty artists of skin field had the highest

desire for social insurance application.

This study hopes to be used as base line data of social insurance applicants' accurate status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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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Social

Security에서 시작되었으며,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

워하는 것)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

다. 즉,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

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

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

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

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1호에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

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

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

고 정의하고 있으며[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크게 나누어 운영되

고 있다. 이중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기본 틀을 이

루고 있으며,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6.7%,

국민건강보험 86.6%, 고용보험 87.5%, 산업재해보

상보험 97.3%로 보고되고 있다[2].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

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

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3].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이 근로 생애 가운

데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직면하게 되는 사

회 위험 및 그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4].

미용업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까지 정확한 근로자의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

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보장의 제도의 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 피부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프렌차이즈로 운영되고 있

는 업체의 4대 보험 가입률이 92%이고 개인 운영

업체는 미가입률이 80%로 보고되고 있어 근무하

고 있는 업체의 유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피부 미용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편적인 연구

로 전체 미용업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5].

현재 4대 사회보험은 상호정보가 연계 되어 실

제 사회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 시 다른 사회보험

도 함께 가입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

서 미용업 종사자가 하나의 사회보험이라도 가입

이 되는 경우 다른 사회보험도 동시에 가입되고

관리가 이루어지기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인

식 확립과 가입 유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업 종사자의 사회보험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사회보험 가입 실태와

가입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미용업 종사자의 사

회보험 가입 발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및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미용업 종사

자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무응답’, ‘모름’ 등의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470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으

며, 헤어 분야 139명, 네일 분야 147명, 피부 분야

91명, 메이크업 분야 93명이 참여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미용업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결혼 여부, 월 급여 기준의 소득 수준), 고용형태,

사회보험 가입 인식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희망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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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계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분석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

용업 분야별 고용형태 차이, 미용업 종사자의 분

야별 사회보험 가입에 인식 차이,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는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3. 결 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고용형태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의 경우 21세 미만 64명

(13.6%), 21세 이상 31세 미만 225명(47.9%), 31세

이상 41세 미만 131명(27.9%), 41세이상 50명

(10.6%)으로 21세 이상 31세 미만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결혼은 미혼 321명(68.3%), 기혼 149명

(31.75), 월 급여 기준의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

만 91명(19.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81

명(38.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3명

(21.9%), 300만원 이상 95명(20.2%)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ic characteristic

기초 인적 특성 n %

연령

21세 미만 64 13.6

21세 이상 31세 미만 225 47.9

31세 이상 41세 미만 131 27.9

41세 이상 50 10.6

결혼여부
미혼 321 68.3

기혼 149 31.7

소득수준

(월 급여)

100만원 미만 91 19.4

100-200만원 181 38.5

200-300만원 103 21.9

300만원 이상 95 20.2

합계 470 100.0

3.1.2 미용업 분야별 고용형태 차이

미용업 분야별 고용형태의 차이는 Table 2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헤어 분야 67명(48.2%), 피부

분야 4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정규직은

네일 분야 82명(55.8%), 개인사업자는 메이크업

분야 33명(35.5%)으로 나타나 미용 분야별로 차이

를 보였다(p<0.001).

<Table 2> The difference in beauty industry parts' employment status

고용 형태

미용 분야

합계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정규직 67(48.2) 23(15.6) 42(46.2) 31(33.3) 163(34.7)

54.058
***

비정규직 30(21.6) 82(55.8) 29(31.9) 29(31.2) 170(36.2)

개인사업자 42(30.2) 42(28.6) 20(22.0) 33(35.5) 137(29.1)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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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wareness status of beauty industry parts'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도
미용 분야

합계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가입 필요 94(67.6) 85(57.8) 58(63.7) 60(64.5) 297(63.2)
3.078

가입 불필요 45(32.4) 62(42.2) 33(36.3) 33(35.5) 173(36.8)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3.2 미용업 종사자의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에 인식 차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되고 있는 사회보험(국민

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미용업 분야별 인식 여부에 대하여 Table 3과

같이 헤어 분야 94명(67.6%), 네일 분야 85명(57.8%),

피부 분야 58명(63.7%), 메이크업 분야 60명(64.5%)

으로 헤어 분야 종사자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네일 분야 근로자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

3.3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가입 희망 여부

3.3.1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가입 실태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의 가입 실태는 <Table

4>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은 헤어 분야가 63명

(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메이크업

분야 41명(44.1%),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

야가 39명(52.9%)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은 헤어 분야가 67명(4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피부 분야 41명(46.2%),

가입여부를 모른다 또한 피부 분야가 41명(45.1%)

으로 가장 많았다(p<0.001). 고용보험의 가입은

피부 분야가 27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

가입은 메이크업 분야가 41명(44.1%),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야가 45명(49.5%)으로 가장 많았

다(p<0.0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은 헤어 분

야가 38명(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가입은

메이크업 43명(46.2%),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피부

분야 49명(53.8%)으로 가장 많았다(p<0.05).

미용업 각 분야별 4대 보험 가입 현황은 [Figure

1]과 같이 헤어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67명(48.2%), 국민연금 63명(45.3%)으로 가장 많았

으며, 네일 분야는 국민연금 39명(26.5%), 피부 분

야는 국민건강보험 42명(46.2%), 국민연금 38명

(41.8%),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

험이 각각 21명(22.6%)으로 가입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나 미용업 분야별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The difference in beauty industry parts'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사회보험가입현황
분류

합계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국민연금

가입 63(45.3) 39(26.5) 38(41.8) 21(22.6) 161(34.3)

31.501
***

미가입 32(23.0) 52(35.4) 14(15.4) 41(44.1) 139(29.6)

모른다 44(31.7) 56(38.1) 39(42.9) 31(33.3) 170(36.2)

국민건강

보험

가입 67(48.2) 32(21.8) 42(46.2) 21(22.6) 162(34.5)

52.989***미가입 28(20.1) 52(35.4) 8(8.8) 41(44.1) 129(27.4)

모른다 44(31.7) 63(42.9) 41(45.1) 31(33.3) 179(38.1)

고용보험

가입 33(23.7) 32(21.8) 27(29.7) 17(18.3) 109(23.2)

12.982
*

미가입 42(30.2) 54(36.7) 19(20.9) 41(44.1) 156(33.2)

모른다 64(46.0) 61(41.5) 45(49.5) 35(37.6) 205(43.6)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38(27.3) 29(19.7) 21(23.1) 13(14.0) 101(21.5)

15.342*미가입 44(31.7) 54(36.7) 21(23.1) 43(46.2) 162(34.5)

모른다 57(41.0) 64(43.5) 49(53.8) 37(39.8) 207(44.0)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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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dividual beauty industry parts' 4 major social insurance admission status

<Table 5> Beauty industry parts' desire for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분류

합계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

국민연금
가입 111(79.9) 86(58.5) 82(90.1) 66(71.0) 345(73.4)

32.974
***

미가입 28(20.1) 61(41.5) 9(9.9) 27(29.0) 125(26.6)

국민건강

보험

가입 118(84.9) 90(61.2) 82(90.1) 70(75.3) 360(76.6)
34.074

***

미가입 21(15.1) 57(38.8) 9(9.9) 23(24.7) 110(23.4)

고용보험
가입 110(79.1) 90(61.2) 77(84.6) 70(75.3) 347(73.8)

19.693***

미가입 29(20.9) 57(38.8) 14(15.4) 23(24.7) 123(26.2)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110(79.1) 90(61.2) 77(84.6) 68(73.1) 345(73.4)
19.373

***

미가입 29(20.9) 57(38.8) 14(15.4) 25(26.9) 125(26.6)

합계 139(100.0) 147(100.0) 91(100.0) 93(100.0) 470(100.0)

3.3.2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

미용업 분야별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 여부는

Table 5와 같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 피부 분야의 가입 희

망이 가장 많았으며, 네일 분야의 가입 희망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용업 분야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헤어

분야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았으

며, 네일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피부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보험,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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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eauty industry parts' desire for social insurance in their form of employment

사회보험 가입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예 124(76.1) 132(77.6) 97(70.8) 353(75.1)
2.026

아니오 39(23.9) 38(22.4) 40(29.2) 117(24.9)

합계 163(100.0) 170(100.0) 137(100.0) 470(100.0)

3.4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별 사회보험

희망 여부

미용업 종사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 여부는 <Table 6>과 같이 고용 형태

에 관계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가입 희망이 132명(77.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용형태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

4. 결론 및 고찰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주기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노령, 질병, 재해, 실업, 장해 등)으로부터 빈

곤화 되지 않도록 사회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

을 보장과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제도의

정립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다[6].

미용업은 대형화·고급화를 보이고 있으며, 병원

과 화장품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어 미용사들

의 근무처는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미용업의 사

업주와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족하고 고용형태의

불안정이 팽배하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5].

본 연구 결과 첫째, 미용업 종사자의 사회보험

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약 63%였고 헤어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보험에 대

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주연(2012)

의 미용서비스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에서는 고용주의 고용형태가 4대 보험 가입과

미가입이 섞인 정규직이 많으며, 사업주의 입장에

서도 사회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7].

둘째, 본 연구에서는 헤어 분야와 피부 분야 종

사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다른 분

야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미용업 분야에 관

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낮

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경숙(2012)은 미용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4배가량 많다고 하였으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결과를 뒷

받침하고 있어 비정규직이 많고 이직률이 높은

미용업의 특성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8].

셋째, 사회보험의 가입 희망에 대해서는 헤어

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희망이 가장 많

았으며, 네일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

업재해보상보험, 피부 분야는 국민연금과 국민건

강보험, 메이크업 분야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

험의 가입 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

험 가입 인식도에 비하여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가

입 희망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미화(2003)와 고경아(2004)

는 미용사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사자의 4대 보험 가

입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사회보험 가입의 장점

을 알리고 고용주 및 미용업 종사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9][10].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미용업

각 분야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실

태에 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

가 있다. 미용업 종사자는 저임금, 고용 불안 등

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예상



J. Korea Saf. Manag. Sci. Vol. 15 No. 4 December 2013 ISSN 1229-6783(Print)

http://dx.doi.org/10.12812/ksms.2013.15.4.393 ISSN 2288-1484(Online)
399

되기 때문에 미용업 종사자에게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

록 정확한 사회보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아울

러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한 미용업 종사자

의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한 사회보험 가입 실태

및 필요성, 미가입 이유 등에 관한 연구가 후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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